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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경주지사, 가뭄 대응 비상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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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금년도 강수량은 321.7mm로 평년 대비 58.4%이며 영농기 6~7월 강수량은 90.9mm로 평년 대비 31.2%에 머무는 무강우 기간이 지속되

관내 73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38.7% 수준으로 가뭄 대비 용수 확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물관리 설명회 및 용수절약 현수막 설치 등 용수절약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양수저류시설 11개소, 대체급수 관

용수 재사용 15개소, 엔진양수기 35대를 긴급 설치하는 등 55개소에 한해대책 시설을 운영 중이다.

또한 경주소방서 긴급 살수차 지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민간업체 급수차, 레미콘차 등을 임대해 용수가 부족한 저수지 하류부 긴급 용수공급

박기철 지사장은 무강우 기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해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천수를 최대한 활용하고 배수로 퇴수물 재사용, 신규 관

치하여 지속적으로 가뭄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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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절약 홍보활동 실시

경주시 보문저수지 수위 저하에 따라 형산강에 위치한 한해대책양수장을 가동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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